
-구문 없는 최고난도 빈칸?-

승동

요즘은 다들 가지는 다양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정공법의 측면에서 문제를 접

근하고 있는 시대이지만, 일부에서는 '구문 없는 초고난도의 빈칸을 풀어낼 수 있다'

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

결론적으로 말해, 이 글의 제목은 '틀린 말'입니다. 영어 학습에는 차이점은 존재하

지만,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영어 학습에 있어서 구문 및 해석은 꼭 

필요하며, 영어가 평가하는 것이 해석 능력(수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'난잡한 문장을 

해석하는 측면'을 요구하고는 있지만)임을 감안하면 위 말은 틀린 말입니다. 

하지만 일부 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.

1. 나는 해석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지문이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린다

2. 나는 지문의 70%~80% 정도를 이해하고 대부분의 빈칸을 풀어내고 맞춘다

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. 그러나 이것이 '해석이 중요하지 않다'와는 동의어가 아

닙니다 ^^

첫 번째에 관해 말하자면 1번에 속하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

1) 해석을 본인이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케이스

-> 어려운 문장 몇 개 툭 툭 던져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. 혹은 그 자리에서 "야 이

거 해석해봐"라고 테스트 해보면 어버버 하는 경우들이죠

2) 해석은 하는데, '언어적 의미' 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

->11년도부터 지문의 '언어적 의미'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.



수능 영어 문제에서 0~2 문제 정도 출제되는 '언어적 의미'를 파악해야 지문 이해

가 되며, 이 글이 무슨 말인지 파악할 수 있는 "해석을 뛰어넘어, 글의 이해를 요구

하는 능력"을 파악하는 지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

상단의 35번도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푼 분들은 공통적으로 지문에서 "

과학과 수학의 상관 관계가 어떤지"를 파악했으며, 해석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글 

내용 속의 이해관계, 마치 언어 비문학을 풀 듯이 그러한 관계를 파악한 분들이 있

을 수 있습니다.

제 글을 읽고, "아이 수학-과학 그 지문은 해석하면 그 말인데, 뭐가 언어적 의미를  

필요로 하나요!"

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험생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

이 글에서 말하는 언어적 의미를 파악하라는 말은 결국 "단편적인 해석 조각을 뛰어

넘어, 각 문장의 의미를 독해하라"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. 많은 수험생은첫 문장을 

해석할 수 있지만, 첫 문장을 통해 읽어나가면서 수학과 과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

학생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문제의 정답률이 보여주고 있고요.

여러분이 이번 35, 36과 같은 문제를 틀렸다면 해석은 기본으로 공부하시되, 이런 

'각 문장의 의미가 가리키는 것'을 제한된 시간에서 파악하는 능력도 공부하시길 바

랍니다. 그것을 어떻게 공부해야될지는 저도 알려줄 수 있으며, 혹은 다른 교사/강

사를 통해 배우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두 번째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분들은 대다수 다음 케이스입니다.

-지문의 핵심을 제대로 관통하는 눈을 키웠기 때문에, 사족이라 생각하는 문장은 날

려버리거나 어려운 단어가 있는 현학적 문장은 읽지 않는다-

이 분들의 장점은, 우선 제한된 시간에서 남들보다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

기 때문에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. 동시에 핵심을 대부분 다 잡습니다.

이 분들의 단점은, 별도의 훈련을 하지 않거나 실수를 한다면 '한 문장, 혹은 사족

이라 생각했던 문장에 의해 만들어진 오답에 걸리기 쉽다'는 점이 있습니다. 실제 

고난도 문제들 중 일부는 지문의 일부 내용을 뒤틀어서 만들어진 정답 선택지가 있



으며, 이것은 문장을 군데 군데만 읽고 풀었다면 걸릴 수 있는 오답 선지였습니다.

이 케이스에 속한 분들은 '속도'는 놓치지 말되, 시험장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속도 

및 정확성도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문제 종류에 따라서 

이런 '읽기 정도의 강약'은 조절 할 수 있겠죠?^^

본인들이 각각 두 케이스 중 하나에 속한다면, 이 글이 공부 방향성에 도움이 되길 

바랍니다.


